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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서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22:12-13). 

 

 

저자, 기록 시기와 장소 

 

 저자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1:1,4,9; 22:8).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고(1:1),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1:9).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줄 만한 내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책이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이 기록된 때를 A.D. 95-96 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레네우스가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집권 말기”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언급한 시기와 일치합니다.1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1:9). 밧모는 오늘날 터키 해안에서 떨어진 매우 작은 섬입니다(지도 

참조). 거기서 그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하였습니다.   

 

 

수신인 

 

 직접적인 수신인은 소아시아에 역사상 존재했던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1:4,11).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일곱은 이 편지가 모든 교회에 보낸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2:7,11,17,29; 3:6,13,22)라고 반복되는 

구절은 이 편지가 역사를 통틀어 모든 교회를 위해 씌여졌음을 말해 줍니다.   

 

 

장르 

 

 
1 Irenaeus, John Keble, Five Books of S. Irenaeus: Bishop of Lyons, Against Heresies (Miami Fl: HardPress, 2019),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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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그 자체가 서신서, 예언서, 묵시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함은, 

이 책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자 요한이 수신인(1:4-

6),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1:11)에게 보내고, 인사(1:4-5)와, 서신의 본론과 

축복기도(22:21)가 나옵니다. 이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회람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1:3; 22:7,10,18,19).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에 관한 것으로 이 때문에 요한과 교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1:9; 20:4).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1:1-3,10). 이 책은 250 곳 이상의 구약성경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승리하신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주로 헬라어 “apocalypsis”에서 유래한 “계시(an apocalypse)”라고 

불리웁니다(1:1). 이는 “계시, 공개, 드러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학 형태는 이야기 

속에 계시적인 환상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언어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며 

비밀스럽습니다. 이 묵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권력에 의해 억압을 받을 

때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예: 다니엘, 에스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1) 묵시 문학의 이미지들은 종종 

환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곱 

머리와 열개의 뿔과 일곱 왕관을 가진 붉은 용은 마귀의 권세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계 12:3). 2) 저자 요한은 대부분의 중요한 이미지에 대해 이미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1:20), 큰 용은 사탄(12:9), 음녀는 큰 

성(17:18)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요한의 해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3) 이런 이미지들은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드러내기 위한 전달수단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세한 사항에 몰입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환상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이런 이미지들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참조해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할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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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1:2,9; 2:13; 6:9; 20:4). 이 박해는 특히 13 장에 묘사되어 있는 짐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능력과 큰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13:2b). 비유적으로 이는 황제숭배를 했던 로마제국을 

가리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시저가 주님이다.”라는 표어가 동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우스 시저(칼리큘라, A.D. 37-41)는 그의 생애 동안 신으로 숭배받았던 

첫 황제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41-54)와 네로(54-68) 재위 때는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미시안(81-96) 통치 때에는 황제숭배가 로마 전역에 만연하였습니다. 일곱 

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모두 황제숭배를 했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들은 자기가 

“주님”, “평화의 왕”, “신의 아들”, “구세주”라고 불리우기를 주장했습니다. 황제숭배는 종종 

위선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의 시금석으로 중시되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반역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요,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Lexham Bible Dictionary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인 이방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제국에 

의해 용인된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반대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깎아 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2:9; 3:9) 

 

 둘째, 이단과 거짓 가르침. 요한은 몇몇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니골라당(그 이름의 뜻은 “승리한 사람들”)은 부도덕한 삶을 생활양식으로 주창했던 

이단이었습니다(2:6,15).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버가모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중심지였고,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발람에 비유하였는데,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2:14; 민 25:1-2; 

31:16). 일반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여자(2:20)가 니골라당의 리더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녀는 아마도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로 여겨지는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가르쳤습니다(2:24).  

 

 셋째, 문화와 타협하도록 하는 압력. 계시록 2:14, 20 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는 아마도 우상숭배와 음행을 포함한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종종 거짓 선생들의 영향에 

기인하였지만, 문화적 영향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은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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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신전예배에 참여하여 이교의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했습니다.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and Lexham Bible Dictionary. 참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당시 수신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안내해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제 

 

 이 책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인 사탄 사이에 

계속 진행 중인 영적 전쟁을 역동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의 능력의 마지막 흔적까지 멸하심으로 그의 통치와 나라를 완전히 

실현하실 것입니다(5 장, 21-22 장). 그때까지는 교회가 시련과 박해를 견디어야 합니다.  

  

 

저자의 목적 

 

저자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과 정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박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굳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6:9; 17:6; 

20:4). 저자는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을 반복하였고(2:7,11,17,26; 3:5,12,21),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요구합니다(13:10,18; 14:12; 17:9).  

 

 

특징 

 

구약성경 배경.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와 절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성경에서 예언되고 예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시록은 창세기, 출애굽기 등의 성경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 주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3-

16 절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인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 7:13 절을 참조로 

것입니다. 5 장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창세기 49:9 절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출애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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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희생제사 제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은 

스가랴 4:10 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일곱 눈을 참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창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만국의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시편 2:9 절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3 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 7 장에서 언급된 네 짐승의 

합성물입니다. 더욱이 계시록에 언급된 심판은 출애굽에서 묘사된 재앙의 일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1 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17 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징주의.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저자는 인물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숫자 

뿐만 아니라 촛대, 접시, 나팔과 같은 성전 기물과 구약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7 이라는 숫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측면으로 52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상징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하나님 보좌 앞의 일곱 영입니다(1:4). 이는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은 일곱 뿔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7 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144,000 명의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7:4). 어떤 

이단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엘리트로 여기고 구원받는 사람을 이 숫자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비유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통치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0). 저자의 의도에 따라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경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상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중심되는 단어와 개념. 이 책에 나타난 중심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96번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46 번이 나옵니다. 이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이(하나님)”는 9번 

나옵니다(1:8; 4:8; 11:17; 15:3; 16:7,14; 19:6,15; 21:22).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1:4,8)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는 구절이 두 번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해 줍니다(1:8; 21:6).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이 보이고, 수많은 

대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의 

최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어린 양과 왕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27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연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보좌 중앙에 계시고, 하나님 홀로 

받으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세력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6- 

하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17:4). “왕”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부분 세상 

통치자들을 언급합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십니다(17:14; 19:16).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11:15).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승리의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선포하십니다(3:11; 22:7,12,20).  

 

 성령. “성령(the Spirit)”이라는 단어는 14 번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2:7,11,17,29; 3:6,13,22). 이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화자(speaker)가 되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서 그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1:3). 이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2:7, etc.). 우리는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산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22:19).  

 

 교회. “교회”라는 단어는 20 번 나옵니다. 7 개의 특정한 교회가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 다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며 경건함에서 성장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중심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힘든 과정입니다(1:9; 2:3; 3:10; 

13:10; 14:12).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5:8; 8:3-4). 이런 교회 성도들의 주요 특징은 예수님의 “증언”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1:9; 6:9; 12:17; 17:6; 19:10; 20:4). 이 증언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12:11).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그들은 

악의 세력을 극복합니다(12:11).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통해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의 세력을 극복합니다. 이는 전투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또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19:7; 21:2,9).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는 단어는 5 번 나옵니다(14:7; 16:5,7; 18:20; 19:2). 심판의 

개념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보편적이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공의이며,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영원한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라(들)”라는 단어가 때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그를 경배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5:9; 15:4; 21:24,26). 각 나라로부터 구속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22:2). 다른 한편으로 “나라(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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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10:11; 11:9,18; 

13:7 등).  

 

 하나님은 또한 모든 악과 불의의 근본 원인 제공자인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구체적으로 7 번 언급되고 있고(2:9,13,24; 3:9; 12:9; 20:2,7), 비유적으로 용으로 

묘사되었습니다(12,13 장). 사탄은 박해와 미혹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싸웁니다(2,3,13,20 장). 비록 그가 예수님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지만, 한 

영혼이라도 파멸시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의 노력들은 

실패와 패배로 끝납니다. 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20:10).  

 

 복이 있으리라. 저자는 계시록 전체를 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라는 

표현으로 7 가지의 복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1:3). 주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14:13).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16:15).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19:9).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20:6).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22:7).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22:14). 이 복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안식하는 것, 모든 것이 노출되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 둘째 사망이 면제되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권,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도시에 들어가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1:1).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21:5). 거기에는 악도, 속된 것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세세토록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을 볼 수 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새 땅에 거하는 구속 받은 백성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낙원입니다. 이는 창조의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천사. 계시록에 “천사”라는 단어는 77 번 나오는데(NIV), 이는 성경에서 어떤 다른 

책보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요, 심판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8:2; 히 1:6-

7,14).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7:11). 계시록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장, 힘센 천사, 그리고 다른 천사들입니다. 이 중 어떤 천사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사도 요한 조차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19:10; 22:8). 그러나 그들은 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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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을 교정한 후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어떤 

천사는 사탄을 추종하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12:7).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20:10; 마 25:41).  

 

 

해석 접근법 

 

 수 세기 동안 이 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주의자. “Preter”라는 단어는 “지나간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예언을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같은 일부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유지합니다. 이는 가능한 해석방법입니다.  

 

 미래주의자. 이 견해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말론적 문학을 강조합니다. 이 

견해는 계시록이 대체로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자들은 6-19 장을 교회가 휴거한 후 일어나게 될 일로서 문자적으로 7 년 환난의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환난이 끝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해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역사적 미래주의자들은 교회가 최후의 환난을 거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지상의 통치에 참여 한다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주의자들은 지나치게 문자에 매여 

장르의 중요성을 경시합니다.  

 

 역사주의자. 이 견해는 계시록을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영감된 예언으로 봅니다. 이는 종종 서구 교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그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이상주의자. 이 견해에 의하면 계시록 전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관된 이념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환상에서 상징화된 세력들과 갈등들은 현재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점증되는 박해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으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혼합된 견해. 위에서 언급한 견해의 각각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혼합된 견해는 각 견해의 장점들을 모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주의자들은 역사적 맥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주의자들은 극심한 위기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상징적 형태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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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게 진리를 말하는 묵시적 그림 언어를 중시합니다. 이런 종류의 혼합된 견해는 

추천할 만합니다. 계시록의 주요 상징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는 초대 교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누구에게나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견해 

  

천년왕국은 계시록 20:4-6 절에서 서술된 데로, 지상에서 천년 간의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천’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mille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이 기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데 사용된 

용어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전천년설. 두 종류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박되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평화와 번영의 시기로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 초기에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끝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7 년의 

전세계적인 환난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믿는 자들이 휴거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왕국을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크게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은 세계의 대부분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평화와 정의가 다스릴 때입니다. 어떤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천년은 상징적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의 상징으로 보고, 

문자 그대로 천년 통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써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습니다(요 12:31; 골 2:15). 첫째 부활은 새로운 탄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부활과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게 됩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되는 생명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대조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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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이거나 핵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교리적이 

되어 성도들 간에 관계성이 파괴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조 

 

 계시록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적 구조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몇 가지 사항은 분명합니다.  

 

• 서두(1:1-8)와 본문(1:9-21:27)과 결말(22:6-21)이 있습니다.  

•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세부 구분은 7 이라는 숫자에 의해 특징지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2-3 장), 일곱 인(4-7 장), 일곱 나팔(8-11 장), 일곱 표적(12-14), 일곱 대접(15-

16 장),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일곱 메시지(17:1-19:10), 마지막에 있을 일곱 

일들입니다(19:11-22:5). 이 일곱으로 나눈 세부 구분은 반드시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패턴을 따르는 평행구조처럼 보입니다. 반복의 원리, 즉, 같은 

진리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승리하신다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네 개의 주요 환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신 

인자(1-3 장) 2) 일곱 인 두루마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4:1-19:10) 3)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대의 완성(19:11-20:15) 4) 새 하늘과 새 땅(21-22 장). 

 

일곱 인, 나팔, 대접 차트 Seven Seals, Trumpets, Bowls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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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목적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계시록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날짜와 

사건들을 예언하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단순한 신화로 

생각하고, 계시록의 영적인 가치를 깍아내리기 위해 공부합니다. 많은 최근의 서적들과 

영화들은 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견해에 기초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선정적으로 다루어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견해를 정당화시키 위해 문맥을 벗어나 

구절과 이미지들을 여기저기서 선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할 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겸손함으로 이 책이 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의 비전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첫 독자들이 겪었던 똑같은 고난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겪었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각자도 극복해야 할 시련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다시 일깨우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줍니다.  

 

SEVEN SEALS 
(6:1-16; 8:1-5) 

 
First seal: white horse--false peace 
that comes through deception 
 
Second seal: fiery red horse--wars 
that take peace away and make 
people kill each other 
 
Third seal: black horse--famine 
caused by war 
 
Fourth seal: pale horse--plaque of 
death from epidemic disease affects a 
fourth of the earth 
 
Fifth seal: martyrs--crying out for 
vindication 
 
 
Sixth seal: celestial signs--Jesus’ 
second coming is at hand 
 
 
Seventh seal: final judgment-- seven 
trumpet events introduced in answer 
to God’s people’s prayer 

            SEVEN TRUMPETS 
(8:6-9:21; 11:15-19) 

 
First trumpet: hail, fire, blood burns 
up a third of the earth 
 
Second trumpet: something like 
volcanic eruptions--a third of the sea 
turns to blood 
 
Third trumpet: a great star falls to 
earth--a third of waters turn bitter 
 
Fourth trumpet: sun, moon and stars 
struck--a third darkened 
 
 
Fifth trumpet: (first woe) demons 
from the Abyss--torment unbelieving 
people for five months 
 
Sixth trumpet: (second woe) four 
destroyer angels and mounted 
troops--a third of mankind is killed 
 
Seventh trumpet: God’s victory-- the 
kingdom of this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the Messiah, who 
reigns forever 

                SEVEN BOWLS 
(16:1-21) 

 
First bowl: festering sores on the 
beast’s worshipers 
 
Second bowl: the sea turned to blood 
and every living thing in the sea died 
 
 
Third bowl: rivers and springs of 
water became blood 
 
Fourth bowl: the sun scorched 
people with fire 
 
 
Fifth bowl: the throne of the beast 
and its kingdom were plunged into 
darkness 
 
Sixth bowl: the Euphrates dried up; 
impure spirits gathered earthly kings 
for battle against God 
 
Seventh bowl: lightning, rumblings, 
thunder, severe earthquake, huge 
hail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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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 서론 (1:1-8) 

 A.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3) 

 B. 인사말과 송영 (4-8) 

II. 일곱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2:1-3:22) 

 A. 인자에 대한 요한의 비전 (1:9-20) 

 B.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 (2:1-7) 

 C. 서머나 교회에 주는 메시지 (8-11) 

 D. 버가모 교회에 주는 메시지 (12-17) 

 E.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메시지 (18-29) 

 F. 사데 교회에 주는 메시지 (3:1-6) 

 G.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 (7-13) 

 H.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 (14-22) 

III.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과 두루마리 (4:1-5:14) 

 A.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 (4:1-11) 

 B.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어린 양 (5:1-5) 

 C. 모든 피조물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함 (6-14) 

IV. 일곱 인 (6:1-8:5) 

 A. 일곱 인 중 여섯 인을 떼시는 어린 양 (6:1-17) 

 B. 살아 계신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은 144,000 (7:1-8) 

 C. 모든 나라에서 온 큰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함 (7:9-17) 

 D. 일곱 째 인을 뗌 (8:1-5) 

V. 일곱 나팔 (8:6-11:19) 

 A. 일곱 나팔 중 여섯 나팔이 울림 (8:6-9:21) 

 B.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라고 명령함 (10:1-11) 

 C. 하나님이 예언할 두 증인을 임명하심 (11:1-14) 

 D. 일곱 째 나팔이 울림 (11:15-19) 

VI.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영적 갈등 (12:1-14:20) 

 A. 여자, 용, 그리고 짐승 (12:1-13:18) 

  1. 두 표적: 여자와 용 (12:1-6) 

  2. 하늘에서 용이 패배함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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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이 여자를 죽이고자 추적함 (13-17) 

  4.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1-10) 

  5. 땅에서 나온 두번 째 짐승 (11-18) 

 B. 어린 양과 144,000 (14:1-20) 

  1. 144,000 이 새 노래를 부름 (14:1-5) 

  2. 세 천사가 복음과 심판, 경고를 선포함 (6-13) 

  3. 땅의 추수 (14-20) 

VII.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15:1-16:21) 

 A. 구속 받은 사람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 (15:1-4) 

 B.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음 (5-8) 

 C. 일곱 천사들이 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함 (16:1-21) 

VIII.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짐승의 패배 (17:1-20:15) 

 A. 짐승 위에 탄 음녀 바벨론 (17:1-14) 

 B. 짐승과 열 뿔이 음녀를 망하게 함 (15-18) 

 C.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8:1-8) 

 D. 바벨론에게 임할 화 (9-24) 

 E. 바벨론 멸망에 대한 승리의 노래 (19:1-10) 

 F. 충신과 진실이라는 용사가 짐승과 용을 물리침 (11-21) 

 G. 사탄의 운명 (20:1-10) 

 H. 둘째 사망 (11-15) 

IX. 새 하늘과 새 땅 (21:1-22:5) 

 A. 하나님의 처소 (21:1-8) 

 B.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9-27) 

 C.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 (22:1-5) 

X.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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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